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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

본 연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젠더갈등 현상에 주목해 젠더갈등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과 상호 이해 및 오해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갈등의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9개의 젠더갈등 이슈와 2개의 정치 관련 이슈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상호지향성

분석을 실시했다. 청년층 남성 163명, 여성 162명 등 총 3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객관적 일치도에서 두 집단은 대부분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주관적 일치도에서도 남녀

모두 자신의 인식과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추정에 대부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정확도

에서도 남녀 모두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인식에 대한 상대방의 추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대 남성과 여성들은 젠더 갈등에 있어 상호 인식 차이와 오해, 상대방

에 대한 불신 등이 팽배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호지향성 모델을 활용해 20대

남녀의 젠더갈등 지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갈등 당자사자 간의 적극적인 의견 공유와 이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주제어: 젠더, 젠더갈등, 젠더 이슈, 상호지향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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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연구는 최근 20대 대선 과정에서 증폭된 젠

더갈등 현상에 주목해 젠더갈등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과 상호 이해 및 오해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갈등의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커뮤

니케이션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이

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는 이대남(20

대 남성)만을 타깃으로 성별 갈라치기 선거전략을 

펼치면서 이대녀(20대 여성)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윤아, 2022. 3. 11). 또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도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젠더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들이 있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직후 실시한 지상파 TV 3사

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은 윤석열 후

보에게 58.7%, 이재명 후보에게 36.3%를 투표했지

만,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58.0%, 윤석열 후보에

게 33.8%를 투표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은, 2022. 3. 9). JTBC의 출구조사에

서도 20대 남성은 56.5%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

고, 20대 여성은 60.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윤희, 2022. 3. 9). 물론 출구조

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 후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러한 결과를 놓

고 정치인들이 젠더갈등을 정치권으로 끌고 와 선

거에 악용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신들

도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젠더갈등에 주목했

는데, 중국의 한 매체는 우리나라 20대 대선 결과

를 두고 정치인들은 승리를 위해 젠더갈등만 이용

할 뿐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수환, 2022. 3. 12).

사실 젠더갈등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사회갈등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얼

마되지 않는다. 식민지 시기 공창제 반대운동과 축

첩반대운동, 해방 이후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했던 가족법 개정운동 등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도전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차별을 유지하려는 집단과 충돌

해 왔지만(이재경, 2013), 지역갈등, 이념갈등, 노

사갈등 등 다른 사회적 갈등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

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구조에 관

한 연구(송복, 1997; 서문기, 2004)나 국민들의 사

회갈등 인식조사(이병량 외, 2008)에서는 지역(호

남-영남, 도시-농촌, 서울-지방), 환경, 교육, 경제

(노사, 계층갈등), 이념(진보-보수, 친북-반북), 세

대, 정치 갈등 등을 중요 사회갈등으로 인식했고, 

젠더(성)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비

교적 낮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가시화된 것은 개인

주의와 평등 가치가 확산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기존 

가부장제의 저항을 마주하게 되면서 법･제도의 개

혁을 요구하는 여성운동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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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2013). 1999년에는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

판결을 둘러싸고 젠더갈등이 발생했고, 2004년 성

매매특별법 제･개정 이후 성폭력 및 성매매를 둘

러싼 갈등,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

치 결정에 따른 갈등 등이 있었다(류연규·김영미, 

2019). 이러한 기존의 젠더갈등은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 따른 가부장적 전통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젠더갈등은 가부장적 전통을 거

부하는 법적･제도적 영역을 넘어서서(이재경, 2013) 

개인적․일상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김기동 외, 

2021).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개인적․일상적 

영역으로 확대되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전후이다(류연규·김영미, 2019). 2015년 

초 트위터상에서 벌어졌던 해시태그 페미니스트 

선언, 메갈리아의 등장과 활동, 2016년 강남역 살

인사건 공론화로 촉발된 시위, 2018년 성폭력을 사

회적으로 고발한 미투운동1),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과 수사 촉구를 위한 혜화역 시위, 낙태죄 위헌신

청,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 등 여성이 겪는 폭력 및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여성운동에 대한 반발(backlash)과 여성

을 향한 적대적 혐오 발언이 증가하면서(정승화, 

2018) 젠더갈등이 사회갈등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1)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서지현 검사가 

권력형 성추행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투운동

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

지 사회분야의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주목받은 상위 10개 이슈 중 6개가 젠더 이슈

였으며, 이념갈등(14.8%), 세대갈등(5.1%), 노사갈

등(4.5%)을 제치고 남녀갈등 담론과 관련된 언급

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류연

규·김영미, 2019).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부각됨에 따라 젠더갈등에 관한 이

론적 접근이나 실증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성별격차

(김창환·오병돈, 2019; 신광영, 2011; 장지연·양

수경, 2007),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차별과 성평등 

의식, 젠더 불평등(Lee, 2019; 김기동 외, 2020; 류연

규·김영미, 2019; 최종숙, 2020) 내지 성별에 따른 

정치 성향이나 태도, 행태 차이(강주현, 2020; 박선

경, 2020; 이소영, 2013) 등에 대한 분석이었다. 

한편, 최근 들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젠더

갈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언론보도의 프레이밍 연구(우경조, 2021)나 젠더

갈등 이슈분석(이종임 외, 2019)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한 이

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

로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오

해하는지 등에 대한 커뮤니케션 차원에서의 실증

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갈등은 구조적인 문

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사회 지각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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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생각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갈등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지

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think)하느냐 혹은 지각

(perceive)하느냐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은영, 2002, p.193).

본 연구의 목표는 젠더갈등 인식에 대한 성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합의 정도, 다른 한쪽의 견해에 대한 

한쪽의 예측 정확성, 그리고 다른 한쪽의 견해에 

대한 반응의 일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의 젠더의식 및 정

치성향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김기동 외, 2021; 강주현, 2020; 이소영, 2013 

등), 관련 이슈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젠더

갈등이 명백히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젠더갈등 

이슈들과 함께 갈등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젠더갈등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진술을 연구에 포

함하여 남성과 여성 간 인식 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맥클

라우드와 채피(McLeod & Chaffee, 1973)가 제안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한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여 상호 이해와 커뮤니

케이션의 확대 모색을 위한 적극적 의사소통 모형

의 역할을 하고 있다(MeLeod & Chaffee, 1973). 젠

더갈등은 남녀가 자신의 생각 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상호 간

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면

에서 상호지향성 모델의 활용해 논의하기 적합하

다. 이에 젠더갈등에 있어 상호지향성 모델의 활용

이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론적 논의

1. 젠더갈등의 개념과 특성

갈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가 다른 사람이

나 다른 집단과 상이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Weber, 1978). 갈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

길 수도 있고, 상대방의 행동이 기대에 맞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나은영, 2002, p.193). 갈등은 

차원, 원인, 전개양상 등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

적이다. 사회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에서부터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 현실과 인식의 차

이 등 발생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갈등은 

내적갈등부터 개인갈등, 집단갈등, 사회갈등 등 차

원과 전개 양상도 다양하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정의도 관점에 따라 다양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채택되는 정의

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목적, 

지각 또는 가치 충돌로 인해 유발된 강한 의견 불

일치’라고 할 수 있다(Goss & O′Hair, 1988). 이러

한 정의를 바탕으로 젠더갈등을 정의한다면, ‘가부

장제 사회 내에서 불평등한 젠더 권력과 자원의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대립, 기존의 성역

할 규범과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 및 충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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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에 대한 인식 격차로 인한 갈등’으로 정의내

릴 수 있다(류연규, 김영미, 2019). 

젠더란 생물학적 성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성차를 가리키는 개념이다(최종숙, 

2020). 즉 젠더란 생물학적 성을 분류기준으로 삼

는 섹스와는 달리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들이 서

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개념이다. 

젠더라는 용어는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최종

숙, 2020), 생물학적 성과 구별이 되는 사회문화적 

성 개념을 도입한 것은 사회적 성 정체성이 생물학

적 속성 외에 사회적 환경과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후

천적으로 형성되는 성차로 인해 성별에 따른 불평

등과 차별이 개입해 왔다.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은 

대개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편견, 배제, 억압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젠더는 가장 기본적

인 사회적 관계이자 가장 민감한 갈등 관계라 할 

수 있다(Gupta & Shuzhuo, 1999). 

 젠더갈등은 사회 전반의 문화나 규범, 제도 등

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서부터 개인 간 

습관이나 신념, 태도 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

상에서의 개인적 갈등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발견

된다. 젠더갈등은 비교적 범주가 명확한 이념, 계

층, 세대, 지역 등 다른 인구사회학적 범주와 교차

(intersect)하며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이재경, 

2013),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나 역할 변화, 새로

운 사건을 둘러싼 논쟁 등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

하기도 한다(변화순 외, 2011). 따라서 젠더갈등은 

단순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넘어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이데올

로기를 포괄하는 갈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젠더갈등을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불

평등한 젠더 권력과 고착화된 성문화를 변화시키

려는 움직임과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집단 간의 

충돌로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젠더갈등을 유발하

기도 한다(Faludi, 1991). 남성들은 여성을 사회에

서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을 불공

정 행위이자 역차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반페

니미즘 정서가 형성되기도 했다(김보명, 2019; 마

경희 외, 2017). 이로 인해 반페미니즘인 백래쉬

(backlash)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날 젠더갈등은 

단순히 남녀 간의 불평등이나 가부장적 전통과의 

충돌 수준을 넘어 상징적 차원의 갈등이라는 차원

에서 다른 사회갈등보다 폭발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Bouta et al., 2004).

2. 한국사회의 젠더갈등

우리나라에서 젠더갈등은 오랜 가부장적 전통과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왔

다. 초창기 문명사회 대부분이 그러하듯(Goldberg, 

1993)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의 사회를 유지해 왔으며, 별다른 사회적 저항도 

없었다. 젠더갈등은 구조화된 가부장적 질서와 규

범 속에서 사적이고 내재적인 갈등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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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변하며 개인주의가 확대

되고, 평등가치가 중요시되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점차 공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

식되기 시작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교

육 기회와 사회적 경제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성차

별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고(문지영, 2016), 이러한 

의식은 기존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여성

들도 남성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고, 이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

다. 우리나라 초기의 여성운동은 교육을 통해 남성 

중심의 사회를 바꾸어보려는 노력이었지만, 일제 

감정기와 맞물려 구국운동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

루어졌다(오재호, 2021). 하지만 이러한 여성단체

들의 운동은 일제 사찰로 와해되었고, 해방 후 6.25 

등을 거치면서 사그라졌다. 

여성운동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민주적 

가치가 확산되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 1987년‘남

녀고용평등법’ 제정과 1994년 ‘성폭력특별법(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등은 대표적인 성평등 운동 성과이다. 1999년에

는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판정 

폐지했고, 2001년에는 공식 행정부처로 여성부를 

설립했다.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비례

대표 50% 여성 할당제 의무화가 이루어졌고, 2005

년에는 오랜 위헌 소송 끝에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오재호, 2021). 2013년에는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 규정

이 일괄 삭제되었다. 이처럼 1980년부터 2000년대 

들어 여성 인권은 법･사회 제도 성과로 나타났다

(오재호, 2021).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은 가부장적인 전통에 저항하는 법적･제도적 

영역에서 표출되었고, 학문적 연구도 젠더 평등을 

목표로 하는 법률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배은경, 2016; 신경

아, 2016; 이재경·김경희, 2012 등). 

2010년경부터의 젠더갈등은 법적･제도적 영역

을 넘어 개인적･일상적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김기동 외, 2021). 2015년 초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해시태그 페미니스트 선언, 메갈리아의 등

장과 활동, 2016년 강남역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

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시위, 2018

년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미투운동, 디지털 

성범죄를 규탄하는 혜화역 시위 등 굵직한 젠더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젠

더갈등 담론이 형성되었다(정승화, 2018). 2020년

대 들어서는 젠더갈등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과정에

서 정치권은 여러 젠더이슈를 부각시켜 성별 갈라

치기 선거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젠더갈등에서 상호지향성 모델의 적용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A)은 특정 문제나 쟁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

(B)이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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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인지한다. 그리고 양쪽 모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를 평가하게 된다. 즉, 양쪽 모

두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즉 특정 문제나 쟁점

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회체계에 있는 다른 사

람의 태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젠더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젠더갈등의 원인과 해결방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자신의 생각이나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식한 상대방의 생각이나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 인지적 균형 혹은 합의 상태를 측정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다. 최근 상호지향성 

모델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슈(김법헌·김유미, 2019; 정원준, 2020),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이슈(김찬석 외, 2014) 등 사회적 이

슈를 둘러싼 집단 간 갈등 상황에도 상호지향적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

적 토대로 활용되고 있다. 상호지향성 모델은 뉴

컴(Newcomb, 1953)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이론

(A-B-X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A-B-X 이론에 

의하면, 어떤 대상(X)에 대한 A라는 사람의 태도는 

A와 X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해 공통으로 지향하는 B라는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A-B-X 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

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한 요

소가 변하면 다른 요소도 변화를 겪게 된다(나은

영, 2002, p.179). 

상호지향성 모델은 이 A-B-X 모델을 확장한 것

으로, 어떤 대상(쟁점)에 대한 한 사람(A)의 태도는 

그와 상호지향하는 다른 사람(B)과의 관계 속에서 

A가 생각하는 것을 안다는 것과 B가 생각하는 것

을 추측한다는 두 가지 인지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김봉철 외, 2004). 

<그림 1> 단순화한 뉴컴(Newcomb, 1953)의 A-B-X 모델

따라서 상호지향성 모델에는 모두 3가지 변수

가 존재하는데, 객관적 일치도(agreement), 주관적 

일치도(congruency), 정확도(accuracy)가 바로 그

것이다(Connelly & Knuth, 2002). 먼저, 객관적 일

치도는 A와 B(또는 그 이상)가 특정 쟁점(X)에 대

해 유사한 평가를 공유하는 정도이다. 이는 설득이

론에서 태도와 같은 것으로 X에 대해 A와 B의 평가

가 일치할 때 A와 B는 서로 상호지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봉철 외, 2004). 주관적 일치도는 양

쪽의 생각이나 평가가 상대방과 비슷하다고 믿는 

정도이다. 즉, X에 대한 A의 평가와 A가 생각하는 

B의 평가(반대의 경우도 해당)가 일치하는 정도로 

이를 지각된 합의(perceived agreement)라고도 한

다. 마지막으로 정확도(accuracy)는 A의 인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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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B의 실제 생각이나 인식에 근접한 정도이

다. 즉, 한쪽(A)의 근사치가 다른 쪽(B)의 실제 태

도와 일치하는 정도이다. 상호지향성 모델에 따르

면,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의 증가는 커뮤니케이

션의 핵심 목표가 된다(Dozier & Ehling, 1992). 

이를 기본으로 상호지향적 합의의 유형을 보면, 

특정 쟁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한다고 지각하고 실

제로도 다수가 동의한다면 단일체 합의(monolithic 

consensus)가 일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하

지 않는다고 지각하는데 실제로는 다수가 동의한

다면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 현상이 발

생할 것이다. 다수가 동의한다고 지각하는데 실제

적으로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때 거짓합의(false 

consensus)가 발생하고,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

고 지각하는데 실제로도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때

는 의견 불일치(disagreement)가 나타날 것이다

<표 1 참조>.

초기 상호지향성 모델은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도 태도나 인식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McLeod & Chaffee, 1973) 집단 간 

<그림 2> 맥클라우드와 채피(McLeod & Chaffee, 1973)의 상호지향성 모델 

쟁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한다고 인식

쟁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식

쟁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함

단일체 합의
(Monolithic consensus)

다원적 무지
(Pluralistic ignorance)

쟁점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지 않음

거짓합의
(False consensus) 

의견 불일치
(Disagreement)

<표 1> 쉐프(Scheff, 1967)의 상호지향적 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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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및 오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많이 적용되어 왔다(김봉철 외, 

2012).

4.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젠더갈등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

이에 대해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3개의 연구문제를 제

시한다. <연구문제 1>은 객관적 일치도를 파악하

기 위한 것이고, <연구문제 2>는 주관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문제 3>은 정

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1: 젠더갈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동의 혹은 비동의는 어느 정도인가? (객관적 일치도)

 연구문제 2: 젠더갈등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동의 혹은 비동의와 상대방에 대한 지각된 동의 혹

은 비동의가 어느 정도인가? (주관적 일치도)

 연구문제 3: 젠더갈등에 대해 남성과 여성은 상대방

의 평가를 예측하는데 있어 정확성 혹은 비정확성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도)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18세∼29세 남

녀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18세∼29세로 

정한 이유는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젠더갈등

이 심하기 때문이다(오재호, 2021). 표본의 크기는 

모두 376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325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는 2022

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일 사이에 실시되었으

며,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인 마크로  엠브레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했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63명(50.2%), 

여자 162명(49.8%)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엇

비슷하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부터 29세까지 분

포되어 있으며, 평균 24.73세(SD=3.321)이다. 응답

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경기 94명(28.9%), 서울 

84명(25.8%), 인천 28명(8.6%), 대전 18명(5.5%), 대

구 17명(5.2%), 전북 15명(4.6%), 충남 12명(3.7%), 

경남 11명(3.4%), 부산 8명(2.5%), 충북 7명(2.2%), 

경북 7명(2.2%), 광주 6명(1.8%), 울산 6명(1.8%), 

전남 5명(1.5%) 강원 3명(0.9%), 세종 3명(0.9%), 

제주 1명(0.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을 보

면, 학생이 136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126명(38.8%), 자영업 8명(2.5%), 기타 55명(16.9%)

으로 나타났다.

2. 설문문항 및 통계분석

젠더갈등에 대한 20대 남녀의 상호지향성을 알

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으로 이용할 젠더이슈를 수

집했다. 설문에 사용할 젠더이슈는 비구조적인 개

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20대 남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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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에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남녀 간의 갈등 사례

는 무엇들이 있는가?’를 질문했다. 수집된 젠더이

슈 중에서 빈도가 높으며, 연구목적에 부합한 것들

을 추려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 존속, 군 가산점 

제도, 여성할당제 및 여성 가산점 제도, 여성 혐오

적 발언과 표현, 디지털 성범죄 형량,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무고죄 처벌 강화, 20대 남성의 특권, 

병사월급 200만 원 지급 등 9개 갈등 이슈를 선정

했다. 한편,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젠더갈등을 

정치권으로 끌고 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

문에(유수환, 2022. 3. 12), 20대 남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인식을 추정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대선 기간 동안 젠더갈등 심화여부, 정

치인들의 젠더갈등 악용 등 정치와 젠더갈등 간의 

인식을 중심으로 2개의 설문문항이 추가되었다. 

 1. 여성가족부는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군대 가산점 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3. 여성할당제나 여성 가산점 제도도 필요하다.
 4. 여성 혐오적 발언이나 표현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5.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
 6.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7. 성 관련 무고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8. 20대 남성(이대남)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9. 병사 월급 200만원 주는 것을 찬성한다.
 10. 지난 대선기간에 남녀갈등이 더 심해졌다. 
 11. 정치인들은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표 2> 젠더갈등 설문문항

모든 설문문항은 모두 7점 리커드 형 척도로 이

루어졌으며, 응답자들은 11개의 설문에 대해 자신

의 생각을 응답한 다음,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

이 각 설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했다. 이러한 답변은 객관적 일치도와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수거된 설문은 SPSS 27을 이용해 분석했다. 객관적 

일치도와 정확도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고, 주

관적 일치도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은 객관적 일치도 즉, 젠더갈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동의 혹은 비동의는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 11개의 항

목 중에서 2개 항목만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식

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나머지 9개 항목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식

이 유사한 항목부터 살펴보면, 성 관련 무고죄의 처

벌 강화에 대해서는 남성(M=6.16)과 여성(M=5.94)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이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M=5.42)

과 여성(M=5.70) 모두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남성

은 부정적인 인식(M=1.96)을 여성은 긍정적인 인

식(M=4.66)을 보였고,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4.367, p<.001). 군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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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하고 있으나 남성(M=5.62)과 여성(M=4.07)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9.133, p<.001).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산점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

는 남성은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M=2.77), 여성

은 긍정적인 인식을(M=4.51) 지니고 있으며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9.624, p<.001).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나 표현이 중대한 범죄행위

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공감을 하고 있

으나 남성(M=4.64)보다는 여성(M=5.56)이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t=-5.401, p<.00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항목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높은 공감을 보였으나 남성(M=5.56)

과 여성(M=6.67)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012, p<.001).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자

(M=3.01)보다는 여자(M=5.42)들의 동의가 높았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4.006, p<.001). 20대 남성들이 특권

을 누리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M=1.86)

과 여성(M=4.09)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t=-13.518, p<.001).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M=4.51)이 여성

(M=3.92)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2.781, p<.01). 

대선 기간 동안 남녀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의의 태도를 보였으

나 남성(M=5.09)보다는 여성(M=5.67)의 동의 정도

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3.513, p<.01).

2.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는 주관적 일치도 즉, 젠더갈등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갈등 항목 남성의 인식 여성의 인식 평균 차이 t-값

여가부 존속 필요 1.96 4.66 -2.703 -14.367***

군 가산점 제도 필요 5.62 4.07 1.546 9.133***

여성할당제/여성 가산점 2.77 4.51 -1.733 -9.624***

여성 혐오적 발언/표현 4.64 5.56 -.924 -5.401***

디지털 성범죄 형량 5.56 6.67 -1.108 -8.012***

성별 임금 격차 3.01 5.42 -2.407 -14.006***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6.16 5.94 .221 1.454

20대 남성 특권 1.86 4.09 -2.228 -13.518***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4.51 3.92 .589 2.781**

대선 기간 남녀 갈등 증폭 5.09 5.67 -.581 -3.513**

정치인들의 남녀 갈등 조장 5.42 5.70 -.274 -1.823
**p<.01. ***p<001, 양측검증

<표 3> 젠더갈등에 대한 객관적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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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다. 주관적 일치도는 남성의 인식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을 파악하는 <주관적 일치도 1>, 

여성의 인식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을 

파악하는 <주관적 일치도 2>로 나누어진다. 

먼저 남성의 인식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을 파악하는 <주관적 일치도 1>을 살펴보면, 

모두 11개의 항목 중 대선기간 중에 남녀 간에 갈

등이 더 증폭되었다는 항목에서만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고(남성: M=5.09, 여성: M=4.91), 나머지 

10개 항목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을 살펴보면, 여가부의 존속이 필요

하다는 항목에 대해 남성의 인식(M=1.96)과 여성

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4.3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2.798, p<.001). 

군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

성의 인식(M=5.62)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3.34)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13.461, p<.001).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

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식(M=2.77)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

(M=4.74)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10.830, p<.001). 여성 혐오적 발언이나 표현

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의 

인식(M=4.64)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

(M=5.74)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7.883, p<.001).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너

무 낮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의 인식(M=5.56)

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6.09)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714, 

p<.001).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는 항목에 대해서

는 남성의 인식(M=3.01)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

성의 추정(M=4.99)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11.862, p<.001). 성 관련 무고죄는 

갈등 항목 남성의 인식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
평균 차이 t-값

여가부 존속 필요 1.96 4.35 -2.39 -12.798***

군 가산점 제도 필요 5.62 3.34 2.282 13.461***

여성할당제/여성 가산점 2.77 4.74 -1.96 -10.830***

여성 혐오적 발언/표현 4.64 5.74 -1.10 -7.883***

디지털 성범죄 형량 5.56 6.09 -.534 -4.714***

성별 임금 격차 3.01 4.99 -1.982 -11.862***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6.16 4.69 1.472 8.653***

20대 남성 특권 1.86 4.60 -2.736 -16.931***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4.51 2.83 1.675 9.874***

대선 기간 남녀 갈등 증폭 5.09 4.91 .184 1.227

정치인들의 남녀 갈등 조장 5.42 4.86 .564 3.969***

***p<001, 양측검증

<표 4> 젠더갈등에 대한 주관적 일치도 1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상호지향성 연구 79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식(M=6.16)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

(M=4.69)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8.653, p<.001). 20대 남성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식(M=1.86)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4.60)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6.931, p<.001).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

해서도 남성의 인식(M=4.51)과 여성의 인식에 대

한 남성의 추정(M=2.8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874, p<.001). 정치인들이 남

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도 남성의 인식(M=5.42)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

성의 추정(M=4.86)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3.969, p<.001).

다음은 여성의 인식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

의 추정을 파악하는 <주관적 일치도 2>를 살펴보

았다. <주관적 일치도 2>에서는 젠더갈등에 관한 

11개 항목 모두에서 여성의 인식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남성들의 생각이 다

르다고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항목 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

부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여성의 인

식(M=4.66)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M=2.3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13.787, p<.001). 군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

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4.07)과 남성

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6.02)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2.836, p<.001).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항

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4.51)과 남성의 인

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2.63)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1.965, p<.001). 여성 

혐오적 발언이나 표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항

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식(M=5.56)과 남성의 인

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3.36)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2.550, p<.001). 디지

털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식(M=6.67)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

의 추정(M=4.5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3.457, p<.001). 성별 임금 격차가 크

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식(M=5.42)과 남

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3.00)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4.469, p<.001). 

성 관련 무고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5.94)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5.10)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4.333, p<.001). 20대 남성들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4.09)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M=2.39)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10.104, p<.001).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3.92)

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5.38)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115, 

p<.001). 대선 기간동안 남녀 갈등이 증폭되었다

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5.67)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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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4.72)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682, p<.001). 정

치인들이 남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항

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5.70)과 남성의 인

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4.35)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475, p<.001).

3. <연구문제 3>의 결과

<연구문제 3>은 정확도 즉, 젠더갈등에 대한 자

신의 인식과 자신의 인식에 대한 상대방의 추정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

도는 남성의 인식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을 파악하는 <정확도 1>, 여성의 인식과 여성

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을 파악하는 <정확도 

2>로 나누어진다. 

먼저 남성의 인식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을 파악하는 <정확도 1>을 살펴보면, 모두 11

개의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고, 나머지 9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식이 유사한 항목은, 여성 할당

제나 여성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남성 M=2.77,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M=2.63)와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남성 M=3.01, 남성의 인식에 대

한 여성의 추정 M=3.00)이다. 차이가 나타난 항목

들을 살펴보면, 여가부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항

목에 대해 남성의 인식(M=1.96)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2.3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2.232, p<.05). 군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

식(M=5.62)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M=6.02)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2.945, p<.01). 여성 혐오적 발언이나 표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의 인

갈등 항목 여성의 인식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평균 차이 t-값

여가부 존속 필요 4.66 2.31 2.35 13.787***

군 가산점 제도 필요 4.07 6.02 -1.94 -12.836***

여성할당제/여성 가산점 4.51 2.63 1.88 11.965***

여성 혐오적 발언/표현 5.56 3.36 2.20 12.550***

디지털 성범죄 형량 6.67 4.53 2.14 13.457***

성별 임금 격차 5.42 3.00 2.42 14.469***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5.94 5.10 .833 4.333***

20대 남성 특권 4.09 2.39 1.70 10.104***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3.92 5.38 -1.46 -9.115***

대선 기간 남녀 갈등 증폭 5.67 4.72 .96 6.682***

정치인들의 남녀 갈등 조장 5.70 4.35 1.35 9.475***

***p<001, 양측검증

<표 5> 젠더갈등에 대한 주관적 일치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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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M=4.64)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M=3.36)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6.691, p<.001).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성의 인식(M=5.56)과 남

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4.5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241, p<.001). 성 

관련 무고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

해서도 남성의 인식(M=6.16)과 남성의 인식에 대

한 여성의 추정(M=5.10)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129, p<.001). 20대 남성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

식(M=1.86)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M=2.39)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3.564, p<.001).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식(M=4.51)

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5.38)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394, 

p<.001). 대선기간 동안 남녀 간의 갈등이 증폭되

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식(M=5.09)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4.72)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55, p<.05). 

정치인들이 남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성의 인식(M=5.42)과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M=4.35)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504, p<.001).

다음으로는 여성의 인식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을 파악하는 <정확도 2>을 살펴보면, 

모두 11개의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식이 유사한 항목은, 여가부의 존속이 

필요하다(여성 M=4.66,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

의 추정 M=4.35),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산점 제도

가 필요하다(여성 M=4.51,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

성의 추정 M=4.74), 여성 혐오적 발언이나 표현은 

갈등 항목 남성의 인식
남성의 인식에 대한 

여성의 추정
평균 차이 t-값

여가부 존속 필요 1.96 2.31 -.35 -2.232*

군 가산점 제도 필요 5.62 6.02 -.40 -2.945**

여성할당제/여성 가산점 2.77 2.63 .14 .831

여성 혐오적 발언/표현 4.64 3.36 1.27 6.691***

디지털 성범죄 형량 5.56 4.53 1.03 5.241***

성별 임금 격차 3.01 3.00 .01 .069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6.16 5.10 1.06 6.129***

20대 남성 특권 1.86 2.39 -.53 -3.564***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4.51 5.38 -.87 -4.394***

대선 기간 남녀 갈등 증폭 5.09 4.72 .37 2.155*

정치인들의 남녀 갈등 조장 5.42 4.35 1.08 6.504***

*p<.05, **p<.01. ***p<001, 양측검증

<표 6> 젠더갈등에 대한 정확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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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행위이다(여성 M=5.56,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5.74) 등이다.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을 살펴보면, 군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 여성의 인식

(M=4.07)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

(M=3.34)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3.893, p<.001).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너

무 낮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식(M=6.67)

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6.09)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78, 

p<.001). 성별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항목에 대해

서는 여성의 인식(M=5.42)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4.99)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2.525, p<.05). 성 관련 무고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5.94)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

(M=4.69)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6.588, p<.001). 20대 남성들이 특권을 누리

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4.09)

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4.60)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65, 

p<.01).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항

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3.92)과 여성의 인

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2.83)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542, p<.001). 대선

기간 동안 남녀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여성의 인식(M=5.67)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4.9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4.699, p<.001). 정치인들이 

남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서도 여성의 인식(M=5.70)과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M=4.86)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5.113, p<.001).

갈등 항목 여성의 인식
여성의 인식에 대한 

남성의 추정
평균 차이 t-값

여가부 존속 필요 4.66 4.35 -.31 -1.489

군 가산점 제도 필요 4.07 3.34 -.74 -3.893***

여성할당제/여성 가산점 4.51 4.74 .23 1.228

여성 혐오적 발언/표현 5.56 5.74 .17 1.154

디지털 성범죄 형량 6.67 6.09 -.57 -5.378***

성별 임금 격차 5.42 4.99 -.43 -2.525*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5.94 4.69 -1.25 -6.588***

20대 남성 특권 4.09 4.60 .51 2.665**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3.92 2.83 -1.08 -5.542***

대선 기간 남녀 갈등 증폭 5.67 4.91 -.76 -4.699***

정치인들의 남녀 갈등 조장 5.70 4.86 -.84 -5.113***

*p<.05, **p<.01. ***p<001, 양측검증

<표 7> 젠더갈등에 대한 정확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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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젠더갈등 이슈에 대해 20대 남녀 

간의 상호지향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젠

더갈등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중요한 사회적 이

슈로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2022년

에 치러진 20대 대선정국에서 젠더갈등은 가장 중

요한 이슈 중 하나로 등장했다. 정치권은 젠더갈등

을 선거전략에 활용했고(유수환, 2022. 3. 12), 대

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를, 20대 여성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더 많

이 지지함으로써(김영은, 2022. 3. 9; 정윤희, 2022. 

3. 9) 젠더갈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젠더갈

등 이슈 9개와 정치 관련 이슈 2개 등 총 11개의 항목

에 대해 맥클라우드와 채피(McLeod & Chaffee, 

1973)가 제안한 상호지향성 모델을 적용, 객관적 

일치도와 주관적 일치도, 정확도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객관적 일치도에 대한 <연구문제 1>에서

는,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와 대선 기간 남녀 

갈등 증폭 이슈를 제외한 8개 이슈에서 남녀 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관적 일치도를 확인한 <연구문제 2>에서는, 남성

의 경우 대선기간 동안 남녀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진술을 제외한 10개 이슈에서, 여성의 경우 11개 

이슈 모두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확도에 대한 <연구문제 3>에서는, 남성

의 경우 여가부 존속 필요, 여성 할당제 및 여성 

가산점 필요, 여성 혐오적 발언 및 표현 관련 이슈

를 제외한 8개 이슈에서 여성들의 생각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여성 할당제 및 

여성 가산점 필요, 성별 임금 격차 이슈를 제외한 

9개 이슈에서 남성들의 생각에 대해 정확히 읽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젠더갈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에서 20대 남성과 여성

의 실제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과 상대방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

분의 이슈에서 상호 간 상당한 오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는 쟁점별로 구체적 갈등지형을 살피

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① 

여성가족부 폐지는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 윤석

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며 주목받은 대표적 이

슈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공약

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여성가족부의 

존속 필요성은 20대 남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남성들은 여가부의 존속이 필요하다

는 데에 동의 정도가 매우 낮은 반면, 여성들은 대

체로 존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선을 통해 20대 남녀 간 인식 차가 더욱 

가시화된 만큼, 남녀 모두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보다 남성이 여성가족부의 존속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남녀가 동일

하였으나, 남성들은 여성들의 인식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인식을 비교적 정확

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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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들의 동의 정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 생각했다. 즉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젠더갈

등은 20대 남성들의 부정적 인식을 중심으로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대 여성들이 생각

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정

권에 따라 기관의 성격이 변화하며 그 정체성이나 

존재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끊임없

이 존폐 위기를 겪어왔다. 윤창중 사건과 같은 권

력형 성범죄나 일본의 위안부 망언 등에는 침묵으

로 일관해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었으나(이현수, 2013. 5. 18), 여

성복지의 과잉, 여가부 정책의 낮은 실효성과 무가

치한 업무, 남혐과 남성인권 위협 등 남성들의 부

정적 인식이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강했다(정사강·홍지아, 2019). 이처럼 이

미 여성가족부에 대한 남성들의 부정적 인식이 형

성되어 있었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구체적 

방향성이나 내용 없이 공개되었음에도 20대 남성

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젠더갈등은 여성

가족부의 명확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여 20

대 남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낮추

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등 여성가족

부의 궁극적 의미나 논의를 퇴색시킬 수 있는 행위

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②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들에게 군 복무 

보상으로 취업 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였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면서 사라진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20대 

여성보다 남성이 군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동의하였지만, 남녀 모두 군가산점 제도의 필

요성에는 긍정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일치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의 인식에 차

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남성들은 자신에 

비해 여성들의 동의 정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여

성들은 자신에 비해 남성들의 동의 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남녀 모두 

상대의 인식에 대해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녀 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군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남성은 여성이 더욱 부정

적으로 생각할 것이라 오인하고 있었다. 즉, 군가

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20대 여성은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대립하는 대상으로 인

식되어 갈등이 고조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2030 남성의 인식을 살펴

본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안상수, 

2007). 관련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군가산점 제도(채용 가산점)가 사라졌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신다임, 2021. 10. 6). 

이처럼 군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논쟁에서 유발되

는 허위적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

의에서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고 남성과 여

성을 대립시키는 주장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③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산점 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차별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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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폐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

표적인 사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당제로, 선거

법상 여성의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 되도록 하며 

홀수 번호에 반드시 여성을 공천하도록 공직선거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여성 할당제나 여성 가산

점 제도는 채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취업준비

생이나 사회초년생 비율이 높은 20대에게는 더욱 

민감한 이슈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능력주의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남

성에 대한 역차별을 낳는다는 2030 남성들의 불만

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인식은 연구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여성 할당

제 및 여성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을 매우 낮게 인

식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또한 남녀 모두 서로의 인식에 차이

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인식과 동일하

게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

라 생각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여성 할당제 및 여성 가산점 이슈에서 

남녀 모두가 서로의 생각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논의

에서 의견대립을 긍정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성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남녀 간 의견대립

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바탕으로 양측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오늘날 여성을 향한 혐오표현(맘충, 피싸개, 

김치녀, 된장녀, 꽃뱀 등)이나 성차별적 발언은 온

라인 공간에서 쉽게 생산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국내 여성 혐오표현의 특징적인 부분은 여성을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공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고(김수아, 2015), 성역할 고정관념을 토대로 한 성

차별적인 표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김

경학, 2020. 1. 14).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한국 

여성들은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며, 최근의 여성

혐오 표현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SNS, 

기사댓글, 광고 등에서도 발견되는 등 일상에서 가

시화되고 있다(김경학, 2020. 1. 14). 여성 혐오표

현 및 발언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진술에서 특히 

20대 여성들의 동의 정도가 높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여성의 인식과 유의한 차이는 있었

으나 20대 남성 역시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

하고 있는 편이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

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

에 비해 여성이 남녀 간 인식 차가 더 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들은 

여성들의 인식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반면 여성

들은 남성들의 인식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대 남녀 모두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인 여성들이 느끼는 심각성에 비해 남성들의 심각

성 인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여성들

은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남성의 심각성 인식 정도

가 더욱 낮을 것이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들의 불신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각한 여성 혐오표현, 

콘텐츠들이 생산되었던 데에서 기인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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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여성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20대 남성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남성에 대한 여성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성고

정관념, 성차별 등 혐오표현 기저의 인식을 바로잡

을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으

로 혐오표현의 생산과 공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지난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진행한 디

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2020년 11월 2일)

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형량 상한을 높여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민경락, 

2020. 11. 2).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형기준의 강화

가 여론을 과도하게 인식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

도 제기되었다. 가장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만 상향 조정함으로써 다른 범죄 발생률이 높

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김희란, 2020. 9. 16). 본 연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가볍다는 데에 20대 남성과 여성 

간 정도에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매우 동의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남녀 간 인식 차이가 클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확도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 서로의 

인식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측 모두 실제 상대방의 인식보다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낮다는 데에 덜 동의하고 있을 것이

라 추측하고 있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

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이 과

정에서 남녀 모두 처벌 수준이 낮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남녀 간 실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며 상대방 인식에 대한 추정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으나 남녀 모두 기본적으로 강하게 

공감하고 있으므로, 본 이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대응방안 마련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등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

해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⑥ 통계청의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소득(보수) 

결과 발표에 의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성 

노동자의 월급이 여성보다 1.5배 높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박완순, 2022. 2 

23). 그럼에도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논쟁적

인 이슈이며, 여성계는 이를 여성 차별의 증거로,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더 많은 일을 부담하는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김윤덕 외, 2022. 5. 16). 이

처럼 양극화된 인식은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는 데에 남성은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고 여성은 동의 정도가 높아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남녀 모두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여성은 남성의 

인식에 대해 정확히 추정하고 있었으나, 남성은 여

성의 인식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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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것은 남녀의 직장 근속 연수이며, 임

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한국여성의 경력단절과 비

정규직 전환 등은 근속 연수의 격차를 유발하는 

대표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김윤덕 외, 2022. 5. 

16; 최숙희, 2022). 성별 임금 격차가 단순히 남녀

의 업무 강도나 차이에서 유발된다고 보기에는 그 

격차가 매우 큰 편이며, 제도적 한계도 분명 존재

한다. 따라서 20대 남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성별 

임금 격차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20대 남성이 성별 임금 

격차 이슈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이유를 보다 면

히 확인하고,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하여 여성과 남성의 인식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⑦ 미투운동을 통해 많은 성폭력 사건들과 그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과정에서, 무고죄는 성범죄와 관련된 중심 키워드

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후 성 관련 무고죄는 20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남성 청년들의 여론을 

파악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

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

며 이는 2030 남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다(임우

섭, 2022. 4. 7). 그러나 무고죄 조항 신설로 성범죄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 성 

관련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강하

게 동의했으며, 9개 젠더갈등 이슈 중 유일하게 유

사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주관적 일치도에서 남녀는 서로의 생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로가 예

상한 인식에 비해 실제 인식은 양측 모두 더욱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로의 인식에 대

해 어느 정도의 오인지는 존재하지만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

해 크게 공감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관련 젠

더갈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⑧ 최근의 청년 남성들은 스스로를 남성 차별정

책 및 여성 우대정책에 의해 차별받으면서 기성세

대의 권력도 가지지 못한 약자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김원정, 2022). 20대 남성(이대남)의 특권에 

대한 논쟁 역시 최근 이준석 국민의 당 대표의 발

언과 행보에 의해 쟁점화되었다(손국희, 2021. 4. 

12). 논의의 골자는 가부장적 질서에서 생산되었던 

불평등한 젠더권력이 청년세대에서도 그대로 유

지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20대 남녀 간 

인식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특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여성은 20

대 남성들이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서로 인식

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

로의 생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

며, 20대 남성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진술에 대

해 양측 모두 더욱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잘못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이슈는 20대 

남녀 간 상당한 인식차이와 함께 상대에 대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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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대 

남성의 특권 아슈는 20대 남녀의 젠더갈등을 심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갈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남성의 특권’만을 쟁점화 시키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전개하여 서로의 인식에 대해 정확

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⑨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20대 대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등장했다. 특히 대선에서 주목받았

던 앞선 이슈들과 달리 병사 월급 인상은 주요 3당

의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가 같은 목소

리를 냈던 이슈였다(김남균, 2022. 3. 4). 본 연구에

서 남성은 여성보다 병사에게 월급 200만 원을 지

급해야 한다는 데에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남녀 간 인식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또한 남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동의할 것이

라 예상하였으며 그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인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 인식에 비해 남성들은 여성

들이 더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 여성들은 남성들이 

더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다. 정리하

자면 본 이슈에 대한 20대 남녀의 실제 인식 차이

는 크지 않았음에도 남녀 모두 서로의 인식에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즉, 본 

이슈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서로의 잘못

된 추측으로 인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과장된 갈등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으로 

인해 이슈가 과도하게 쟁점화되면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약은 재원 마련, 간부·군

무원 월급 조정,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 등 측

면에서 심각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산 

바 있다(김남균, 2022. 3. 4).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로 쟁점화시키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치권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정책으로 젠더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

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젠더갈등과 정치의 연관성과 관련

된 두 진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⑩ 대선 기간에 

남녀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진술에서는 여성이 남

성에 비해 더욱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과의 인식에 거의 차이가 없다

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실제 인식과 동일하게 

인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상대의 

생각에 대해 남녀 모두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 상대방의 인식보다 동의 정도가 낮

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⑪ 정치인들이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인식과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자신에 비해 상

대방이 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녀 모두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 상대방의 인식보

다 덜 동의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이처럼 20대 남성과 여성의 상호 인식에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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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이 존재하지만, 대선 기간에 남녀 갈등이 증폭

되었으며 정치인들이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데

에는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20대 

대선에서 여가부 존속, 군 가산점 제도, 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20대 남성 특권, 병사 월급 200

만원 지급 등 많은 젠더갈등 이슈들이 부상하고 

특정 정당들에 성별 쏠림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 

남녀 모두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 선

거철마다 어김없이 이용되던 지역, 세대, 이념갈등

에 이어 젠더갈등 역시 남성 또는 여성을 의도적으

로 집중 공략하는 주요 정당들의 선거전략으로 인

해 더욱 심화되었다. 선거의 후유증으로 정치화된 

젠더갈등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을 추진해가야 하는 정치인

들에게는 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면 다음과 같다. 20대 남녀는 특히 여가부의 존속 

필요, 여성 할당제/여성 가산점 제도 필요, 성별 

임금 격차의 심각성, 20대 남성의 특권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식 및 여성 지원 정책에 

관련된 이슈에서 실제 인식 격차가 심각했으며, 본 

이슈에서 4점을 기준으로 남성의 인식은 대체로 

매우 부정적인데 반해 여성의 인식은 비교적 긍정

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 외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여성혐오적 발언 및 표현, 디지털 성범죄 형

량, 대선 기간 남녀 갈등 증폭 이슈에 대해서는 인

식 격차가 확인되었으나 남녀 모두 대체로 동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비교하였을 때, 남녀 모두 여가부 존속 필

요, 여성 할당제/여성 가산점 필요, 여성 혐오적 

발언/표현, 디지털 성범죄 형량, 성별 임금 격차 

심각성, 20대 남성 특권 인식 등, 여성의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나 피해 인식 및 여성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남성의 희생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군 가산점 제도 필요,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이슈

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

으로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의 이슈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가 나타

났는데, 특히 여성은 여성에 대한 범죄나 혐오 조장

과 관련된 이슈(여성 혐오적 발언/표현, 디지털 성

범죄 형량)에서 남성들이 더욱 공감하지 못할 것이

라 불신하고 있었으며, 남성은 희생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이슈(성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에서 여성들이 보다 부정적인 생각

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다. 위 결과들

에 대해 여성 지향 이슈(여성들이 옹호하는 이슈)

와 남성 지향 이슈(남성들이 옹호하는 이슈)로 구

분하여 해석해 본다면,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인식 및 여성 지원 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여성 지향 이슈에서는 성별에 따른 근본적 인식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범죄나 혐오 조장과 관련된 여성 

지향 이슈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이, 

남성의 희생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남성 지향 이슈

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오해가 주요한 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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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의 발견은 각 이슈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더불어 이슈가 가진 젠더적 특성을 고려해 갈등관

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젠더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지향성 모델을 이용해 20

대 남녀의 젠더갈등 지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 했다. 대표적인 젠더갈등 이슈들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와 상호 합의 및 오해 정도를 실증적

으로 확인함으로써 각 갈등양상에 맞는 구체적 커

뮤니케이션 대응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는 데에 의

미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우리 사회

는 젠더 이슈를 성별 구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반된 이해 간 지속적 충돌, 

상호 간의 오해와 불신이 젠더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재원과 우대식(2022)이 지

적하듯 이러한 갈등을 타개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젠

더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반으로 대립하는 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연대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민성 함양이 요구된다. 동

시에 우리 사회의 청년 남성과 여성 간 젠더갈등이 

감정적 대립을 수반하고(정재원, 우대식, 2022) 남

녀가 이러한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는 점에서, 거친 감정은 물론 수많은 주관과 담론

들이 무질서하게 공유되는 ‘난장(wild publics)’에

서의 토론(이기형, 2004)이 남녀 간에 더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을 

쏟아내는 난장에서의 토론이 충분히 잘 이루어진

다면, 젠더갈등에 내재되어 있던 서로의 감정과 기

저의 인식 차이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인식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 남성

과 여성이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 본다. 한편으로는 젠더 이슈에 있어 시민의 

구체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의도적으로 성별에 따른 정치적 지지세력을 구축

하기 바빴던 정치권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강

화시키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일

조했던 언론의 자성과 개선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

째,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에 따라 젠더갈등에 대한 상호지향성을 살펴

보았다. 물론 성별에 따른 분석이 젠더갈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젠더갈등이 개

인적･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의미를 고려한 연구가 필

요하다. 즉 향후 연구에서는 젠더퀴어(Genderqueer) 

등 젠더의 개념에서 포함될 수 있는 더 다양한 대

상과 갈등 내용을 다루거나, 사회적 자아인식을 확

인할 수 있는 젠더정체성 변인을 함께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이슈에 대해 갈등을 유발

하는 20대 남녀 간 인지 차이를 면 히 살펴보았으

나, 각 이슈에서 인지 차이나 오해가 발생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각 이

슈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나 사회적 인식, 개인적 

특성이나 감정적 요인 등을 함께 살펴본다면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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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20

대 남성 163명, 여성 162명의 응답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표본 범위 및 크기에 있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

의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인식 지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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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orientation of Gender Conflict 
Issues

Kim, Bong-chul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
Byeol Shin
Doctoral student, Dept of Media,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gender conflict 

between men and women by paying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gender conflict amplified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Through this, it aim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current 

phenomenon of gender conflict in our society and contribute to preparing reasonable countermeasures 

in terms of communi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coorientation analysis on a total 

of 11 items, including 9 gender conflict issues and 2 political-related issues. As a result of analyzing 

a total of 325 people, including 163 young men and 162 women, most of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perception in agreement, and most of the men and women differed in their own 

perception and the other's perception in subjective agreement. In terms of accuracy, it can be seen 

that both men and women differ in their perceptions and the other party's estimation of their 

perceptions. In the end, it can be seen that men and women in their 20s have widespread differences 

in perceptions, misunderstandings, and distrust of the other party in gender conflict.

keywords: Gender, Gender conflict, Gender issue, Model of Coorientation


